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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는 일상 과제 수행과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행동 상태로, 이러한 ADHD 경향성

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결과로 비롯되는 정서 취약성, 즉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제안됐다. 그러나 ADHD 경향성의 핵심 증상으로 인한 이차적 증상 요인에 관한 연구는 제한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ADHD 경향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개인

이 지각하는 이상적 자기와 실제 자기의 괴리를 의미하는 자기 차이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7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ADHD

경향성, 자기 차이, 자기효능감,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해 상관분석과 매개효

과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ADHD 경향성과 우울, 자기 차이, 자기효능감 간에는 각각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둘

째, 대학생 ADHD 경향성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 차이를 증가시키고 자

기효능감을 저하함으로써 우울을 높이는 순차적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ADHD 경

향성이 있는 개인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해서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자

기효능감을 다루는 심리 치료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자기효능감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과 단계적 성공 경험을 제공하는 개입이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강화하여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주요어: 성인 ADHD 경향성, 우울, 자기 차이,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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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는 일상적인 과제

수행과 집중력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행동

상태로 정의된다. ADHD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조직화, 집중, 현실적인 계획 수립, 그

리고 행동하기 전 사고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 때

문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며, 소란스럽거나 변

화하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Kazdin,

2000). ADHD는 부주의(inattention)와 과잉행동

(hyperactivity)이 주요 증상으로 꼽히며 아동의

정신장애로 알려졌으나, 여러 종단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동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까지 지속되는

만성적 장애로 밝혀졌다. 이에 점차 성인 ADHD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이상일 외, 2012; 신

주영, 김정민, 2018), 최근 연구 또한 ADHD는 아

동에서 성인까지 넓어지는 추세를 보인다(안유석

외, 2022a; 안유석 외, 2022b).

국민건강보험(2023)에 따르면 ADHD 진단 환

자 수는 2017년 대비 92.9% 증가율을 보였다. 특

히 21년 기준 20대 진단 환자가 전체의 21.6%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ADHD 증상이 가볍게 인식

되거나 당사자가 자신의 어려움을 정확히 인지하

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김

진구, 2007; 반건호 외, 2009). 이러한 점을 고려한

다면 실제 ADHD 경향을 지닌 성인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Young과 Bramham(2012)은

ADHD를 경험한 성인의 60%가 ADHD 증상이

지속된다고 보고하였다. 성인 ADHD의 주요 증상

은 아동 ADHD의 주요 증상과 임상적 특징을 공

유하지만(Mannuzza et al., 1997), 성인기에는 신

체적, 심리적 발달과 함께 생활환경이 변화하며

더 다양한 영역으로 어려움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장미자, 2004). 구체적으로 성인 ADHD의

경우 독립적인 생활 및 자기 조직화와 관리가 요

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기통제·조직화·

시간 관리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어려

움을 겪는다(장미자, 2004; APA, 2013; Knouse &

Safren, 2009). ADHD는 특성상 적절한 시기에 치

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인기까지

증상 및 기능장애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정보 부족, 질병인지도 문제, 혹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많은 성인은 자신

의 증상과 관련된 어려움을 도움 없이 감내한다

(Fuermaier et al., 2012; Matheson et al., 2013;

Young et al., 2008).

성인 ADHD에서는 정서 및 기분과 관련된 이

차적 문제가 흔히 관찰된다. 즉, ADHD를 겪는

개인은 정서와 관련된 정신질환을 동반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특히 불안장애, 주요우울

장애 등의 정서장애 비율이 일반 인구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보고된다(APA, 2013). 김미란과 이민규

(2018)의 연구에 따르면 집중력 저하, 건망증 등을

주소로 병원을 방문한 성인 ADHD 환자 중 공존

질환을 1개 이상 동반하는 경우가 95%에 달하였

다. 우울(depression)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의 결과로 나타나는 근심, 침울, 실패감, 상실감,

무기력 및 무가치감과 같은 정서 상태를 말한다

(Beck, 1967).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성인 7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절반 이상

(56.7%)이 ADHD 의심 증상을 나타냈다고 보고하

였다(박미라, 2017). 즉, 외현적으로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개인의 기저에 충동성, 반복되는 부주의

한 실수 등 ADHD 증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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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한다. 미국 성인 ADHD의 유병률을 알아

보고자 시행한 연구에서도 성인 ADHD 환자들이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ssler et al., 2006). 이러한 이차적 정서 문제는

ADHD 증상의 직접적 산물이라기보다, 반복된 실

패 경험과 그것이 자기평가 체계에 미치는 영

향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우경수,

2023). ADHD의 치료에서 약물을 활용한 치료

는 일차적으로 고려되는 중요한 방법이나, 성인

ADHD에서 흔히 관찰되는 핵심 증상으로 인한

이차적 증상들(예: 부정 정서, 비합리적 사고, 다

양한 공존 장애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성인 ADHD와 관련된 이차적

증상을 치료 목표로 하는 심리사회적 접근에 대

한 요구가 증가하였다(Solanto et al., 2010). 국내

에서는 성인 ADHD와 정서적 어려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으며, 우울 변인과의

관련성만을 다룬 연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재욱(2019)의 국내 ADHD 연구 동향 분석에 따

르면 성인 ADHD 증상과 정서와의 관련된 연구

주제는 15편에 불과하였고, 우울 변인과 관련된

논문은 그의 절반인 8편에 그쳤다(김미예 외,

2011; 김주영 외, 2010). 해외에서는 성인 ADHD

를 위한 대안적 치료의 평가나 제언 및 미래 지

향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으나

(Knouse & Safren, 2010; Ramsay, 2010), 국내에

서는 성인 ADHD 관련 치료 연구뿐만 아니라 전

반적인 연구 자체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Young(2005)은 ADHD 경향성을 지닌 일부 개

인들이 충동성을 성장의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상

황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를 통해 적응적으로 기

능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일

상적 과제와 요구에 대해 적응적으로 기능할 경

우, 정서적 어려움이나 우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Dai & Smith, 2023; Leys et al.,

2021; Pardeller et al.,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ADHD 경향성이 성인기

우울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었음을 일관되게 보

고하고 있다(안정수, 2023; Capp et al., 2025;

Sahmurova et al., 2022). 이러한 결과는 성인

ADHD 경향성이 우울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어떠

한 심리적 구조가 작동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지

속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Higgins(1987)는 자기개념에 관한 연구를 바탕

으로 다양한 자기 표상 간의 괴리와 부정적 정서

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기차이 이론을 제안하였다.

자기 차이란 개인이 지각하는 세 가지 자기 표상

간의 불일치를 의미한다(Higgins, 1987). 실제적

자기는 자기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는 속성에 대한 표상이며, 이상적 자기는 자신

이 이상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표상이

다. 마지막으로 의무적 자기는 자신이 해야만 한

다고 믿는 속성에 대한 표상을 말한다. 실제적 자

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차이는 긍정적 결과의 부

재로 인해 실망, 불만족, 슬픔 등과 같은 낙담 관

련 정서(dejection-related emotion)를 유발한다.

반면,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 간의 차이는 의

무의 불이행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부정적 결과의

심리적 상황을 자극하여 불안, 두려움, 위협 등의

초조 관련 정서(agitation-related emotion)를 유발

한다(Higgins et al., 1985). 그러나 Higgins(1987)

의 자기 차이 이론을 검증한 여러 후속 연구에서

는 자기 차이 유형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이론

에서 제시한 만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한국심리학회지:건강

- 392 -

결과가 일부 보고되었다. 실제-이상 차이는 우울

과 일관되게 관련되었으나, 불안이나 죄책감과도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 낙담 정서만을 선택적으로

예측하지 않았다. 실제-의무 차이 역시 불안뿐 아

니라 다른 부정적 정서와도 중복적으로 관련되는

양상이 나타나, 정서 반응의 구분이 이론만큼

뚜렷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Strauman, 1989;

Tangney et al., 1998). 이는 특정 자기 차이 구조

자체보다는, 자기차이가 정서적 어려움으로 이어

지는 심리적 기제를 탐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는 점을 강조한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정승

아, 오경자, 2005).

국내 연구들은 이상적 기준과 의무적 기준이

함께 작용할 수 있으며, 자기 차이의 유형과 관계

없이 부정적 정서가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영수, 신희천, 2012; 박가현, 홍혜영, 2013). 이

러한 기준들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에 중요한

타인이 요구하는 의무적 기준이 이상화된 기준으

로 내면화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왔다(조설아,

2005). 또한 우리나라 집단주의적 문화의 맥락에

서 부모의 기준이 개인의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내면화되는, 즉 이상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가 융

합된 형태인 ‘이상화된 의무’로 자기를 내면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박가현, 홍혜영, 2013). 본 연구는

자기 차이의 구조가 개인의 욕구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이상

자기 차이가 실제-의무 자기 차이를 내포하는 것

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관점(정승아, 오경자,

2004)과 우리나라의 집단주의적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차이

를 자기 차이라고 정의하고자 하였다.

ADHD 증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개인

은 반복되는 어려움을 지능이나 성격의 결함으로

해석하면서 자기개념의 손상을 경험하기 쉽다. 이

러한 왜곡된 자기 해석은 부적응적 사고와 역기

능적 태도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Bramham

et al., 2009; Ramsay & Rostain, 2008). 실제로

많은 ADHD 성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

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고하며

(Young & Bramham, 2012), 현재의 성취 수준과

무관하게 더 높은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고 느끼

는 경향이 있다. 특히 WAIS와 같은 표준화된 지

능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인지 능력치를 인지하고

있을 때, ADHD 성인은 수준에 따른 성취가 가능

해야 한다는 내적 기준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

러나 실제 성과가 이러한 객관적 능력 지표와 부

합하지 않을 때, 개인은 자신의 문제를 과도하게

지각하며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Young, 2005). 이

러한 과정은 ADHD 성인의 긍정적 잠재력 인식

이 역설적으로 현실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차

이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자기 차이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증

가할수록 정서적 고통이 심화되며, 실제로 자기

차이는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이영호, 최정원, 1998; Li et al.,

2011). 즉, ADHD 성인이 경험하는 반복적인 실패

와 수행 문제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강화

하고, 실제 자기가 기대하는 이상적 자기와 멀어

져 있다는 지각을 심화시킬 수 있다(Young &

Bramham, 2012; Ramsay & Rostain, 2008).

Terchek(2013)은 ADHD 성인이 일반 성인보다

높은 실제-이상 자기 차이를 지닌다고 보고하였

으며, Bodalski 등(2023)은 ADHD 증상으로 인해

개인이 설정한 목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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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게 되면서 자기 차이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Higgins(1987)의 자기 차이 이론에 따르면 실제-

이상 자기 간의 괴리는 낙담 관련 정서를 유발하

여 우울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국내 연구 또한

자기 차이가 부정적 정서에 폭넓게 영향을 미친

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지해 왔다(최정원, 이영

호, 1998; 정승아, 오경자, 2004; Li et al., 2011).

한편, 자기 차이가 크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모

습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넘어, 원

하는 수준에 도달할 능력이 없다는 자기효능감의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자기개념에서 자아의

일관성과 긍정적인 자기평가는 중요한 요소이다

(Epstein, 1973).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

시에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Bandura, 1977), 개인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중

요한 변인이다. Bandura(1993)은 자기효능감이 인

지, 동기, 정서 그리고 선택 과정의 4가지 주요 과

정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으며, 사고의

영향을 받는 개인의 행동 특성을 토대로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지닐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자기 차이와도 꾸준

한 연관성이 예측 되어온 바이다(서수균, 1996; 임

일모 외, 1995). 이상적 자기는 자신의 소망, 바람

이 중심적으로 반영되어 형성된다. 즉, 내재적 동

기에서 비롯되는 자기 표상에 좀 더 가까운 개념

이다(박현주, 조긍호, 2003). 개인 내적 요인인 자

기효능감은 실제-이상 자기 차이와 좀 더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tachowski와

Kulas(2020)의 연구에서도 실제-이상 자기 차이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와 자기 존중감이 낮고, 스트

레스는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자기 차이가 개인

의 주관적 능력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현주와 조긍호(2003)의 연

구에서는 자기 차이가 클 때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부적응이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이며(문혁준, 1999),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

(김정숙, 김성의, 2019; 오예람, 송원영, 2022; 이선

영, 2018; 이지은, 김은영, 2015)은 이러한 낮은 자

기효능감이 우울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밝

히고 있다. 대규모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

구들 역시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를 완충하거나(Fürtjes et al., 2023; Li et al.,

2024), 삶의 만족과 긍정 정서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Solhaug et

al., 2025).

최근 연구에서는 성인 ADHD 증상이 물질 사

용 장애, 우울 등 부적응적 결과와 연결되는 과정

에서 자기효능감이 위험·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Wu et al., 20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ADHD 경향성이 우울로 이

어지는 심리적 기제를 확인하며, 그 과정에서 자

기 차이와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ADHD 경향성이 높은 성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적 개

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성인 ADHD 경향성은 자기 차이를 높여

우울을 높일 것이다.

가설2. 성인 ADHD 경향성은 자기효능감을 낮

춰 우울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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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3. 성인 ADHD 경향성이 높으면 자기 차이

가 높아지고 자기 차이는 다시 자기효능감을 낮

추게 함으로써 결국 우울을 높일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경상국립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GIRB-A24-NY-0073)을 받은 후 온

라인 리서치 회사에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전국

만 18세 이상 대학생 남녀 280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응답자와 대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설문조사

시작 시 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문을 제시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조사에 참여한

280명 중 이상치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71

명(연령 M=22.02, SD=2.54)의 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총 271명 중 남성 137명

(60.6%), 여성 134명(49.4%)으로 나타났고, 1학년

33명(12.2%), 2학년 48명(17.7%), 3학년 70명

(25.8%), 4학년 이상(졸업 유예 제외) 120명

(44.3%)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군 복무, 휴

학, 복학 등으로 인해 연령과 학년이 일치하지 않

는 경우가 흔하며, 동일 연령이라도 학업 단계와

생활 스트레스 수준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보다 학년이 전공 심화, 과제

부담, 진로 준비 등 대학생이 실제로 경험하는 환

경적 변화의 특성을 더 적절하게 설명한다고 판

단하여, 학년을 인구통계학적 정보로 포함하였다.

측정도구

성인 ADHD 경향성 척도. 성인 ADHD 경향

성을 측정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Conners 등(1999)

이 개발한 총 66문항 성인 ADHD 평가 척도의

단축형(26문항)을 장문선(2008)이 한국어로 번안

및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주의-기억 문제(5문항), 과잉행동-

초조함(5문항), 충동성-정서적 불안정성(5문항),

자기개념 문제(5문항), 그리고 정상집단과 임상 집

단을 가장 잘 구분해 주는 문항으로 구성된

ADHD 지수(6문항)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며, 총합이 높을수록 ADHD

경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장문선(2008)의 연

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부주의-기

억문제 .81, 과잉행동-초조함 .75, 충동성-정서적

불안정성 .82, 자기개념 문제 .89, 전체 .92로 나타

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부주의-기억문제 .79, 과잉

행동-초조함 .80, 충동성-정서적 불안정성 .83, 자

기개념문제 .86, ADHD 지수 .81, 전체문항은 .95

로 나타났다.

자기 질문지. 자기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iggins 등(1986)이 만든 자기 질문지

(self-questionnaire)를 서수균(1996)이 보완 및 폐

쇄형 질문으로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

질문지는 세 가지 자기의 영역과 두 가지 자기에

대한 관점을 조합한 총 6가지 자기 유형(실제-자

기, 이상-자기, 의무-자기, 실제-타인, 이상-타인,

의무-타인)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하

고자 하는 자기 유형에 따라 지시문만 다르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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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2개의 형용사 반의어 쌍들로 구성되었다. 반

대가 되는 형용사를 양축으로 하여 각 문항은 ‘어

느 쪽도 아니다=0’를 중심으로 양방향 4점(1=약간

그렇다, 4=확실히 그렇다)으로 평정하게 되어, 22

문항 중 13문항의 경우 긍정적인 형용사가 먼저

제시되었고, 9문항은 반응 편중을 막기 위해 부정

적인 형용사가 먼저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이상 자기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실제/자기, 이상/자기의 2가지 자기 질문지만을

사용하였으며, 실제-이상 자기 차이는 실제적 자

기와 이상적 자기 간에 대응되는 문항별 차이의

절댓값을 22문항에 걸쳐 모두 합해 측정하였다.

절댓값의 합산 점수를 사용할 경우, 이상적 자기

가 실제적 자기보다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확인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 차이는

이상적 자기의 긍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괴리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Hardin & Lakin,

2009). 따라서 절댓값으로 합산하여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차이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수균(1996)의 연구에

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 자기 .94, 이상적 자

기 .97, 전체 내적합치도는 .96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차정은(1996)이 개발한 척도를

김아영(199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4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

다)~6점(매우 그렇다)의 6점 Likert척도로 구성되

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김아영, 차정은(1996) 연구에서의 내적합

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에서는 자신감 .92, 자기조절 효능감 .92, 과제난이

도 선호 .85 전체 내적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우울 척도.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이민수와 이민규(2003)가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 우울증 척도(korea depression scale)를 사용

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

5문항, 자기에 대한 부정적 생각 5문항, 걱정 및

초조 5문항, 우울 기분 5문항, 신체화 증상 5문항,

의욕 상실 5문항으로 총 6요인 30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다. 각 문항은 0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며, 5번

과 8번 문항을 역채점 후 총합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민수와 이민

규(200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미래에 대한 부

정적 생각 .91, 자기에 대한 부정적 생각 .91, 걱정

및 초조 .92, 우울 기분 .94, 신체화 증상 .92, 의욕

상실 .93, 전체 내적합치도는 .98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성인 ADHD 경향성과 우울의 관계

에서 자기 차이와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Statistics 27.0과 SPSS PROCESS

Macro 4.2 version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분석하

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의 불성실 응답 및 이상치를

점검한 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측정 도

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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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

되는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매

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상성 분

포를 가정해야 하므로, 각 변인의 왜도, 첨도를 계

산하여 Curran 등(1996)이 제시한 기준(왜도의 절

댓값은 ±2 미만, 첨도의 절댓값은 ±7 미만)을 만

족하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성인 ADHD 경향성

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 차이와 자기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4.2를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Hayes(2013)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해 검증하

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인 ADHD 경향성은 자기 차이와 우

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자기효능감과

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 차이는 자기효능

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우울과는 정적 상관

을 나타냈으며, 자기효능감은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정상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왜도가 ±2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첨도 또한 ±7 미만으로 나타나

Curran 등(1996)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정상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ADHD 경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의 매개

효과 검증

성인 ADHD 경향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

기 차이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작동하는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의 6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은 5000회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 ADHD 경향성은 우울(β=0.635,

p<.001)과 자기 차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

다(β=0.383, p<.001). 또한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인

으로 한 회귀분석에서 성인 ADHD 경향성(β

=-0.436, p<.001)과 자기 차이(β=-0.250, p<.001)

는 모두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

1 2 3 4

1 성인 ADHD 경향성 -

2 자기 차이 .38** -

3 자기효능감 -.53** -.42** -

4 우울 .64** .32** -.58** -

평균 50.39 38.00 90.35 36.08

표준편차 14.61 23.24 18.23 26.59

왜도 0.33 0.80 0.14 0.32

첨도 -0.65 0.26 0.18 -0.88

**p<.01

표 1. 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계수(N=271)



대학생의 ADHD 경향성과 우울의 관계: 자기 차이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397 -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울을 종속변인

으로 투입한 회귀분석에서는 성인 ADHD 경향성

(β=0.452, p<.001)과 자기효능감(β=-0.339, p<.001)

의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자기 차이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β=0.005, p>.05). 이러한 결과는

성인 ADHD 경향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

차이와 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간접

경로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결과는 그림 1과 표 2

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자기 차이와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SE β t p F R2

1 우울
성인 ADHD

경향성
0.086 0.086 0.635 13.469 <.001 181.41*** .403

2 자기 차이
성인 ADHD

경향성
0.601 0.610 0.383 6.806 <.001 46.323*** .147

3 자기효능감

성인 ADHD

경향성
-0.544 0.067 -0.436 -8.093 <.001

67.833*** .336

자기 차이 -0.196 0.042 -0.250 -4.635 <.001

4 우울

성인 ADHD

경향성
0.823 0.096 0.452 8.537 <.001

84.118*** .486
자기 차이 0.006 0.057 0.005 0.105 .137

자기효능감 -0.494 0.079 -0.339 -6.293 <.001

경로 Effect SE
95% CI

Lower CI Upper CI

성인 ADHD 경향성 → 자기 차이 → 우울 0.002 0.021 -0.040 0.043

성인 ADHD 경향성 → 자기효능감 → 우울 0.148 0.034 0.086 0.218

성인 ADHD 경향성 → 자기 차이 →

자기효능감 → 우울
0.032 0.011 0.015 0.056

***p<.001

표 2. 성인 ADHD 경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 차이와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N=271)

그림 1. 성인 ADHD 경향성과 우울 간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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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한 결과 먼저 단순

매개효과 검증으로, 자기 차이를 경유하는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95% CI [-0.040, 0.043]),

자기효능감을 경유하는 경로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95% CI [0.086, 0.218]). 자기 차이 이후 자기효

능감을 경유하는 경로는 간접효과 크기가 0.032로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순차적 매개효과

가 유의하게 검증되었으며(95% CI [0.015, 0.056]),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공선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

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산출

한 결과, 1.266~1.506으로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

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ADHD 경향성과 우울 간의 관

계를 이해하고 치료적 개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

를 마련하고자 전국 대학생 성인 남녀를 대상으

로 두 변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ADHD 경향성이 자기 차이와 자기효능감을 순차

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순차적 매개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첫째, 성인 ADHD 경향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

서 자기 차이는 우울에 대한 직접 효과가 유의하

지 않았으며, 성인 ADHD 경향성과 우울 간의 관

계를 단독으로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 ADHD 경향성이 자기 차이를 높여 우울

을 높인다는 가설 1은 지지 되지 않았다. 이는 자

기 차이가 우울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변인이라

기보다, 개인의 심리적 기능을 매개하는 다른 요

인과 결합될 때 의미를 갖는 변인일 가능성을 시

사한다. 성인 ADHD 경향성, 자기 차이, 우울을

동시에 탐색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나, 자기 차이

와 우울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

어 왔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기 차이가 우울과 유

의한 관련을 보였으나(강석, 이지연, 2013; 김수정,

어유경, 2021; 김태곤, 이수진, 2018), 자기 차이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Heidrich, 1999; Sawdon et al.,

2007). 자기 차이는 개인이 지각하는 현실 자기와

기대 기준 간의 괴리를 반영하는 비교적 포괄적

인 자기개념 수준의 변인인 반면,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나 이상을 평가하는 신념이라

기보다, 특정 상황에서 실제로 행동할 수 있을지

에 대한 판단으로, 행동 선택과 정서 반응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인지적 신념이다(Bandura,

1997). 이러한 이론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기 차

이는 정서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개인이 그 괴리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지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자기 차이의 직

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는, 세 변인 중

자기효능감이 우울을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인지적 요인으로 기능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인 ADHD 경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성인

ADHD 경향성이 자기효능감을 낮춰 우울을 높인

다는 가설 2가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부주의

하거나 과잉행동 성향이 높을수록 주어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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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신념 수준이 낮

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이해할 수 있다. 성인 ADHD 환자의 경우 특

히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 등의 증상으로 인해 일

상적인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

다(Barkley, 2012). 이러한 반복적인 실패 경험은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 심리적 무력감과 우울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자기 효능감 이론을 뒷받침

한다(Bandura, 1997). 따라서 우울의 개선을 위해

ADHD 경향성에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경우,

자기효능감 증진에 초점을 맞춘 개입을 통해 우

울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성인 ADHD 경향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 차이와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

의하였다. 이는 성인 ADHD 경향성이 높을수록

현실 자기와 기대 기준 간의 괴리가 확대되고, 이

러한 자기 차이가 다시 자신의 수행 가능성에 대

한 신념을 약화시켜 최종적으로 우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설 3이 지지 되었음을 의

미한다. 이러한 맥락은 상위 자기개념 수준에서

형성된 자기차이가 보다 근접한 수행 신념인 자

기효능감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는 인지적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Bandura, 1997; Higgins,

1997). 선행연구들은 자기효능감이 우울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고해 왔다

(Muris, 2002; Tahmassian & Moghadam, 201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인 ADHD 경향성을 지

닌 개인의 우울을 사례개념화하고 임상적 개입의

초점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자기차이를 포함한 자

기개념 수준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되, 실제 개입

논의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저하되고 유지

되는지를 보다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임상적으

로 유의미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성인

ADHD의 정서적 어려움은 증상 자체보다 반복된

실패 경험을 통해 형성된 낮은 자기효능감과 수

행 회피의 악순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수행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핵심 치료 표적으로 다루고 있다

(Knouse & Safren, 2010; Ramsay & Rostain,

2008). 즉, 자기효능감은 ADHD 경향성으로 인해

형성된 인지적 취약 경로 안에서 우울과 보다 직

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으로서, 임상 장면에서

평가와 개입의 중심 초점으로 논의될 수 있다

(Bandura, 1997; Safren et al., 2010).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

감의 척도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춘

척도이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장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는 학업 자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 등과 같

은 특수적 자기효능감, 즉 특정한 상황에 특화된

자기효능감의 측면에서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성

이 있다. 마찬가지로 성인 ADHD 경향성을 측정

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 역시 주의력 결핍 및 과

잉행동 증상을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다. 그

러나 성인 ADHD 경향성은 아동기와 달리 과잉

행동 증상보다는 주의력 결핍의 증상에 초점

이 맞춰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는 ‘ADD(부주의) 증상에 초점을 둔 척도’를 사용

하여 측정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또한 참여자들의

성인 ADHD 경향성과 우울 수준이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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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표본 구성의 한계가 존

재한다. 즉, 우울이나 ADHD 경향이 높은 고위험

군의 심리적 기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

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인 ADHD 경향

성이 높거나 우울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위

험군을 충분히 포함한 표본 구성을 통해, 본 연구

에서 확인된 인지적 기제가 임상군에서도 동일하

게 작동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응답자의 주관

적인 인식에 따른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임상적 인터뷰, 행동 관찰 등과 같은

다각적 방법을 추가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를 따른 연구이므로 성인 ADHD 경향성, 자

기 차이, 자기효능감, 우울의 관계에 대한 현상만

을 측정하고 있다. 이는 인과 관계를 규명하는 데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의 경우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

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성인 ADHD 경향성

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정서적 과정을 설

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임상적

측면에서도 ADHD 경향성을 지닌 성인의 정서적

문제를 다룰 때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

가하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신념 체계가

주요 치료 표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ADHD 경향성이 자기효능감을

저하시켜 우울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확인하였

다. 즉, 진단 여부와 무관하게 경향성을 보이는 개

인에게도 예방적 개입이 유효할 수 있음을 시사

하며, 이는 임상 장면뿐 아니라, 정신건강 서비스

에서, ADHD 경향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자기효능

감 증진을 중심으로 한 예방적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우울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향후 임상·교육·상담 현장에서

ADHD 관련 정서 문제 개입의 방향성을 보다 구

체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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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is a behavioral condition marked by challenges in completing everyday tasks and

maintaining attention. Research suggests that ADHD traits are closely linked to emotional

vulnerability, particularly depression stemming from negative self-perceptions. However, studies

exploring secondary symptoms related to the core aspects of ADHD are limite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discrepancy—defined as the perceived

gap between one's ideal self and actual self—and self-efficacy, or beliefs about one's abili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HD traits and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A total of 271

college students completed measures assessing ADHD traits, self-discrepancy, self-efficacy, and

depression. Correlation and medi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on the collected data.

The results revealed several key findings. First, ADHD trai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self-discrepancy, and self-efficacy. Second, ADHD traits had both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and a significant sequential mediating effect: higher ADHD traits increased

self-discrepancy, which reduced self-efficacy and subsequently heightened depressive

symptom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sychological interventions aimed at reducing

depression in individuals with ADHD traits should focus on minimizing the gap between the

actual self and the ideal self, while also enhancing self-efficacy. Specifically, interventions that

involve setting achievable goals and providing gradual mastery experiences may strengthen

beliefs in one's capabilities and serve as effective strategies for alleviating emotional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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